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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약 개발을 지원하라!
최지현 박사, 먹거리 50% 이상 수입의존 … 식품안전처도 신설

농수산식품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위반업자에 대한 삼진(3진)아웃제를 도

입하고 식품안전처(가칭)를 설치해 식품안전정보에 관한 통합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지원위원회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

동 주최하는 <농수산식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경쟁력 제고> 토론회에 앞서 3월27일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시장개방에 따라 우리나라의 식품 수입은 1998년 이후 2배 증가하면서 먹거리의 50% 이상을 수입에 의

존하고 있고, 특히 위생취약국인 중국산 비중이 매년 증가하면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FTA나 도하개발아젠다(DDA)가 타결되면 시장개방이 더 확대돼 소비자의 식품안전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농산물 및 식품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 등의 안전성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식품안전의 위험관리, 위험평가, 위험정보교환 

등에 있어서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우선 농약․항생제의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위반하는 농가나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 등을 통해 제제를 강화해야 하며, 범부처간 식품안전정보시스템을 공유하기 위해 식품안

전처를 중심으로 통합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농약 및 친환경농약 개발 지원, 중금속과 미생물 등 위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 폐광산 지역 농

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추진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지현 박사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생취약국과의 식품안전협력협정(MOU) 체결

해 현지 상시검역 및 검사체계 구축, 유해식품 수입업자 처벌 강화 및 등록제 도입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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